존경하며 사랑하는 동역자님들께,
케냐는 8월 8일 예정된 대선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소란스럽고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가뭄으로 힘들었던 투르카나는 지난 주에 많은 비가 내렸다는 반
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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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기근으로 지친 광야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부산침례교회와 대덕목양교회의 후원으로 지난 4월에 제3회 투르카나 연합찬양대회를 가졌습니다. 예상(1,000명)보다 훨씬 많은 인원(1,500명이상)이 참석하는 바람에 수송과 점심준비, 진행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짦은 준비 기간에도 열심으로 참여한 교회들이 너무 고마웠고 저희 모두에게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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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투르카나와 인접 국가들에 심한 기근이 닥쳤습니다. 매년 기근을 겪는 투르카나이지만 이번은 평소보다 심해서 매우 고통스러웠는데 작년에 케냐를 방문하셨던 신실한 한 장로님부부의 헌신으로 기근이 심한 3곳(나렝오,케냐오일,나타길라에)의 지역에 대규모 식량지원을 했습니다. 모든 가정마다 약 3달간 먹을 양식을 공급하였는데 그동안 어느 누구도 먼 그 곳까지 와서 식량을 지원해준 적이 없었다며 너무 기쁜 나머지 남녀노소 구분없이 뛰다시피 식량을 나르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현지 목회자가 일생동안 받을 감사인사를 다 받았다고 하더군요. 배고픈 형제에게 나누어줄 양식을 대형트럭에 가득 싣고 초행길인 운전수에게 길을 안내하며 가는 동안 얼마나 기쁘고 흥분이 되는지요. 주는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체험하는 시간이었답니다. 이틀 동안 식량을 배급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약 40여명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3. 고아들과 보육원 소식 
어린 아이들의 배고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시작했던 보육원들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공립학교로 성장한 곳이 3곳이나 되었고, 나코리옹오라초등학교는 어느덧 8년의 학교과정을 마친 아이들이 이번에 졸업하게 됩니다. 왜소해 보이던 고아아이들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며 옷과 신발 등을 공급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고등학생에게는 보충수업비와 교과서를, 또 정부가 약속했던 학비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에게는 추가로 학비 지원등을 하였답니다. 간혹 여학생들 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자립이 힘들고 결혼을 부추기는 분위기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학업에 대한 욕구가 큽니다. 보호자들의 삶이 어렵다보니 고아들을 위한 지원금을 전액 생활비로 사용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도 듣게 되지만 고아들도 그런 보호자의 형편을 이해하고 있어서 감사하기도 하답니다. 

4. 광야교회
[image: F:\사역자료_2017-03~05\사역자료-2017-03-05(원본)_(리)메인컴복사\16년17년사진_사진기\투_나칼라파탄문자학습학교\IMG_1477.JPG]나오로스교회(로무리아목사)가 빠르게 성장하여 얼마 전에 완공한 교회가 벌써 협소하게 되었답니다. 또 올 상반기에 인근에 2개교회를 개척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나칼라파탄교회 아메리목사는 그동안 목회자 훈련과 문자학습학교를 통해 교육을 받아왔는데 본인이 교회를 비우게 될 경우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 청년 12명에게 매일 오후 투르카나어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중 완주한 6명이 읽고 쓸 수 있게 되어 성경책을 선물했습니다. 그동안 개교회에서 문자학교를 열도록 목회자들에게 도전하였는데 현재 두 교회가 진행 중입니다. 나칼라파탄교회 또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힘쓰고 있답니다.

5. 기도제목 
1. 8월 초에 예정된 대선으로 케냐 전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대선이 평화롭게 진행되도록, 주님께서 좋은 리더를 주셔서 케냐가 부정 부패에서 벗어나도록 
2. 광야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성령님께서 각 심령의 영적 눈을 열어주사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목회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잘 돌보도록
3. 고아들과 그들의 보호자 가정, 보육원 아이들과 담당교사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아이들이 평생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4. 저희들과 현지 동역자들이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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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mark: _GoBack]          투르카나게스트하우스                          투르카나훈련생숙소동
  
  
image5.jpeg




image1.jpeg




image2.jpeg




image3.jpeg




image4.jpeg




